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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발자취

부산민주항쟁기념관의<늘펼쳐보임방>으로향하

는입구에는근대이전부터현대까지의민주화운동

과잔혹한역사의현장들을그림의중첩을통해보여

주고있습니다. 약간은무겁지않게들어갔던발걸음

이이그림을보고경건해진마음으로바뀌어기념관

탐방을시작할수있었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관은전국적으로벌어졌던그간의민주화운동중가장

격렬하게운동이벌어졌던영남권의운동의흔적을잘담고있습니다. 고향

이부산이고부산지역의민주항쟁에대해서도잘알고있다고생각했지만, 

사실한번도가본적이없었던기념관을탐방해보게되었습니다.



민주항쟁의현장들

기념관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문구는 벽에 크게 적혀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헌법맨위에있는말

입니다. 이 문구를 크게 접하니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참혹함이 역설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민주 열사들이 민주항쟁 과정에서 수감되었던 감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반 제소자들과 완벽히 분리하여 24시간동안 철저히 감시하고 고립과 고독이 극대화된 ‘감옥 안

의감옥’이었다는점이너무나끔찍했습니다.



부산지역민주화운동의계승

전국적인민주화운동중에서도부산지역의민주화운동

은더욱특별했던것처럼느껴져뿌듯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후에도부산에서민주주의를열망하는

세력들은부마민주항쟁과광주민중항쟁을계승하고발

전하기위해조직을만들고계승해왔다는것입니다.

6월민주항쟁으로열렸던승리의공간에서부산의민주

화운동은다양하고넓게확대되었고, 이런점들이부산

의문화운동이나여러시민사회운동에반영된것입니다.

그후민주화운동은통일운동으로나아가남북정상회담

까지그정신을이어갔다는것이인상깊었습니다.



잊고있었던과거가되살아나다

학생일 때, 학교에서 혹은 대외행사로 기념

관이나박물관을가서적나라한자료들과실

제로보관된물건들을보면서감탄해하고역

사교사나역사학자를꿈꾸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념관에 잘 가보지 않

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오랜만에 역사자

료가 모여진 기념관에 와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발 뻗고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지을 수

있는이유는이런기념관이지어지고건재해

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을다시금깨달았습니다.



현재를위한과거의돌아봄

민주항쟁기념관을왜한번도안가봤을까생각해보면현

재의문제도만연한데과거에일어났던것을돌이켜보는

것은급하지않다고생각했던것같습니다.

하지만이곳에와보면서, 학생인권조례나촛불집회와같

은현재의민주주의문제까지자세하게나와있는걸보면

서내가편견을가지고있었음을알게되었습니다.

나와마찬가지로사람들도모두과거의정신을기리기위

해서만이아니라현재와앞날의더나은세상을갈망하며

그정신으로과거를돌아보고, 미래를위해지나간날을톺아보고있구나를느꼈습니다. 사실살아가

는것처럼역사도, 우리가해왔던승리의경험을잘기억해야만이앞으로나아갈동력을가지고잊지

않고지치지않고싸울수있기때문입니다. 현재의여러가지민주주의문제를상기할수있었습니다.



부산민주항쟁의발자취,

내가살아온고향에서일어났던역사들을

가슴깊이느낄수있었습니다.




